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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20년 _ 코로나19, 경제위기, 기후위기 경험
• ‘돌봄 위기‘ 발발: 가사와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
• 이론의 변화) 가사 노동 임금투쟁 운동과 자본주의 거부 (실비아 페데리치, 『혁명의 영점』)
• 돌봄은 민주적 공동체를 위한 덕목이자 시민적 의무. ‘함께 돌봄‘ (조안 트론토, 『돌봄 민주주의』) 
• ‘난잡한promiscuous 돌봄’ (더 케어 컬렉티브, 『돌봄 선언』)
   : 종種을 초월하는 ‘급진적 평등주의’의 ‘대안 돌봄 실천‘ 

: ‘퀴어-페미니즘-반인종주의-생태사회주의의 정치적 비전‘ 
• ‘공동생성’, ‘트러블과 함께 하기‘ (해러웨이, 푸이그 드 라 벨라카사) 

    

1. 돌봄 담론의 배경과 문제 의식

‘돌봄의 정치’는 너무 이상적으로 구축되어 정치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?

2. 2020년대 돌봄 담론의 유형들 

1) 돌봄과 커먼즈(공동체)
- 돌봄의 시장화나 상품화를 넘어 삶의 모든 수준에서 중심에 놓이는 사회적 이상으로서 ‘보편적 
돌봄(universal care)’(낸시 프레이저) 급진적 재구성 
- 돌봄의 가치를 통해 ‘공공성’과 사회의 재발명이라는 요청 (황정아, 2021)

2) 돌봄과 섹슈얼리티 / 자기돌봄 
-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넘어 돌봄에 복잡하게 연루된 권력에 주목

- ‘난잡한 돌봄’이 아닌 ‘차별적 돌봄‘과 ‘자기 돌봄’의 필요(이연숙, 2022) 
- 돌봄에 뒤섞인 우월감, 통제 욕구, 죄책감, 쾌락과 같은 정동을 가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(인아
영, 2023)

3) 돌봄과 기후위기 / 탈성장/  비인간 
- 팬데믹은 생명과 재생산의 위기이자, 돌봄의 위기 
-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탐색: ‘돌봄과 생성의 원칙에 중점을 둔 대안경제’ 
- 탈성장은 경제성장 추구의 종식을 옹호, 돌봄과 커머닝이 탈성장 사회의 핵심 원칙, 더 평등하
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 (백영경, 2022, 2023)

돌봄 속 연대와 사랑을 넘어, 불평등과 권력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더 의제화할 것인가 

3. 재생산에 역행하는 돌봄: 이치카와 사오 『헌치백』

-고령의 중증 여성 장애인 ‘샤카’의 돌봄 제도 역이용 
: 돌봄인들 관리하는 부유한 총괄자이자, 돌봄 서비스의 수혜자 
: 성매매 여성 노동자 시점의 글쓰기 노동자이자, 성 서비스의 구매자   
: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욕망 위해 위해 목숨까지 걸고 협상 시도 후 실패   
“평범한 여자 사람처럼 아이를 임신하고 중절해 보는 게 나의 꿈입니다.”(28) 

→ 안전과 보호를 지향하는 돌봄 서비스 집약체인 장애인 시설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
→ 이성애 재생산성의 특권화 탈취,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시혜적 시선에 저항 

매끄러운 돌봄 공동체로 이어지지 않는 비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

4. 상호의존하기 어려운 돌봄: 이주혜 「이소 중입니다」 

- 번역가) 보신탕집에 팔려 가기 직전 구조된 노견 ‘상훈‘의 당뇨와 비싼 병원비와 약값 
개와 둘이 있을 때 개입하는 성희롱에 대한 분노와 상훈의 감정 노동에 대한 자책 

- 시인) 이혼한 전남편의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리자 아파트 상속받는 조건으로 모시며 돌봄
- 소설가) 홀로 키운 딸의 성공적 취직 후 서로를 공고히 착취하는 모녀 관계
- 폐암 말기로 죽음에 가까운 철학자 친구를 보러가는 길, 이소 중인 어린 새 발견 
이소 단계의 어린 새들을 섣불리 구조하면 야생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

→ 죽음 앞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순간에도 철저히 개입되는 자본의 문제  
→ 이종들이 연결되는 ‘친족 공동체(테라폴리스)’가 아닌, 연결의 단절을 요청하는 비인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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